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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착근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B시 소재 병원에 재직 중인 종사자 301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변수 간 관계 및 매개효과는 Baron 
& Kenny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s test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자원, 직무착근도와 프리젠
티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원과 직무착근도가 프리젠티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
무자원과 프리젠티즘과의 관계에서 직무착근도는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종사자의 프리젠
티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충분한 직무자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착근도
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 병원 종사자, 직무자원, 직무착근도, 프리젠티즘, 매개효과

Abstract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job resources of hospital workers on 
presenteeism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job embeddedness based on this. Participants included 301 
hospital workers form hospitals located in B city. Date was collected form July 10 to August 10,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aron and Kenny’s three-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vel’s test method using the SPSS 26.0 program.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job resources, job embeddedness and 
presenteeism of hospital workers, job resources and job embeddedness influenced negatively on presenteeism, 
and it was confirmed that job embeddednes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esources and 
presenteeism. Based on this, in order to reduce presenteeism of hospital workers. it was suggested to improve 
job integrity by providing sufficient job resources institutionally an administratively and providing continu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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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원은 의료 직종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조직으로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병원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 코로나 19의 유
행 이후 병원의 인력관리 문제는 한층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유행 기간 동안 의
료기관의 직원들은 환자들과 가장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에 직면하면서 일하였다[2]. 코로
나19 이전의 근무환경과는 달리 감염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병원 내 정책과 절차가 많이 바뀌어 높은 업
무량과 강도 높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 종사자
들의 직무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3].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종사자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 본인과 동료, 환자의 안전 문제까지 겹쳐 조직의 생
산성과 성과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병원 인력관리 측면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
추고,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하는 
프리젠티즘에 주목하였다.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은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5]. 건
강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 의료비 지출이나 결근율이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손실이라면, 프리젠티즘
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접적 손실을 측정하는 것이
므로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6]. 
특히 병원 종사자는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직종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7], 근무 외 시간이나 야
근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는 프리젠티즘을 유발할 수 있
으며[8], 프리젠티즘이 높으면 그에 따른 안전사고와 생
산성 저하 등 병원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1-2, 9, 10]. 프리젠티즘에서 파생된 직접 및 간
접 비용은 결근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4, 11].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직무자원이라는 직무관련 
상황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chaufeli & Bakker[12]가 제안한 직무요
구-자원(job demands-resources model:JD-R) 이론은 
건강손상 과정과 자연적 동기과정의 두 가지 심리적 프로
세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
로 두 가지 포괄적인 범주인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포함
한다[8]. 직무자원은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직무요구 사항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비
용을 낮추며, 개인의 성장 과 발전을 촉진하는 직무의 육
체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요소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자원은 생산성 및 성과 저하를 의미하는 프리젠티즘, 
소진, 이직의도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3-14]. 

직무자원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구성요소가 제시
되었는데, Schaufeli & Bakker[12]의 JD-R이론에서 직
무자원을 피드백, 직무안전, 보상, 참여, 직무통제, 상사
지지 등으로 규정하였고, 황승미의 연구[8]와 같이 직무
자율성, 자기개발기회, 피드백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조봉기[14]는 직무자원을 자율성, 동료의 지원, 직무성과 
피드백 등으로 규정하였다. Hackman & Oldham의 직
무특성모형에 따르면 자율성과 피드백은 개인의 동기를 
높이고 직무의 가치를 향상시켜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적
인 직무특성이다[12].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원을 자
율성과 피드백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자원과 프리젠티즘은 영향관계를 
가지는데[10, 14, 15],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대한 영
향력은 높으며 직무자원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이 감소
된다[1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자원은 
우울증, 몰입 및 업무참여[13], 직무소진[1], 직무열의
[10]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자원이 높
을수록 구성원들이 조직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직장에 
정착하고자 하는 직무착근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16].

직무착근도는 직무배태성과 같은 용어의 뜻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이직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직무착근도는 조
직 구성원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남아있으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어떻게 조직을 떠나는가 보다는 근로
자가 왜 조직에 남아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17].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착근도가 높은 
간호사는 더 많은 사회 및 기술자원을 가지며 이는 프리
젠티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18], 반대로 낮은 직
무착근도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프리젠티즘
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19]. 즉, 병원 종사자의 직무착근
도는 프리젠티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볼 때, 직무자원, 직무착근도, 
프리젠티즘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프리젠티즘 연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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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변수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일부 진행되
어 왔다[6, 10, 20]. 그러나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
사자들은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다
른 업종에 비해 종사자들의 건강문제가 경시되어 온 경향
이 있음을 선행연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21]. 의료 종사
자들은 다른 산업현장처럼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심
리사회적 문제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병원 환경
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간염, 결핵, 요통, 불임 등의 
질병의 발병률은 다른 직군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22].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프리젠티
즘와 원인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자원, 직
무착근도,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자원과 프
리젠티즘의 관계에서 직무착근도의 매개역할을 규명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착근도가 프리젠티즘에 영향
을 미치는가? 

넷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은 직무착근도를 매개로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

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착근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것이
며 이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참고).

Job 
Embeddedness

Job 
Resource Presenteeism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

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B시 소재 병원에 재직 중인 
종사자에서 선정하였다. 표본수집 방법은 비확률표본에 
의한 조사를 선택하였고 연구자가 이용가능한 대상
(judgement sampling)으로부터 응답결과를 수집하였
다. 비확률표집방법은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 표본추출
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연구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통계적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
함으로 연구자의 선택편향, 통계적 추론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23].

설문조사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하였으며. 총 3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
었다. 설문지는 총 314부가 수집되었으며, 동일한 번호로
만 응답했거나 일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된 경우와 같이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13부를 제외한 총 301부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직무자원
본 연구에서 직무자원은 자율성과 피드백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연구원[24]에 의해 개발된 자율성 척도를 심재선[1]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총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피드백은 Hackman & Oldman[25]이 개
발한 척도를 황승미[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
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응답 값이 높을수록 직
무자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
무자원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Chronbach’α=.816으로 나
타났다.

2.3.2 직무착근도
본 연구에서 직무착근도를 측정하기 위해 Mitchell et 

al.,[17]에 의해 개발된 직무착근도 척도를 김은희[26]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희생 6문항, 
연계 4문항, 적합성 8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모든 문항을 측정하며 응
답 값이 높을수록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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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착근도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α=.864로 나타났다.

2.3.3 프리젠티즘
본 연구에서 프리젠티즘을 측정하기 위해 Koopman 

et al.,[27]에 의해 개발된 프리젠티즘 척도를 박윤미[28]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역척도 문항
을 포함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모든 문항을 측정하며 응답 값이 높을수록 프리
젠티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프리젠티즘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6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6.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
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변
수인 직무자원, 직무착근도, 프리젠티즘의 평균과 표준편
차, 왜도와 첨도의 값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변
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직무착근도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
과 검증은 Baron & Kenny[29]가 제안한 방식을 채택하
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s test
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병원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52명(17.3%), 여성 249
명(82.7%)이고, 138명(45.9%)이 자녀가 없고, 153명
(50.8%)이 자녀 1∼2명을 가지고, 10명(3.3%)이 자녀 3
명 이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간호직 165명
(54.8%), 원무·행정직 63명(20.9%), 기타 73명(24.3%)으
로 나타났으며,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은 18명(6.0%), 1∼
5년은 61명(20.2%), 5∼10년은 62명(20.6%), 10년∼20
년은 92명(30.6%), 20년 이상은 68명(22.6%)으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3.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 프리젠티즘, 직무착근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독립변수인 직무
자원 평균값 3.354(sd=.588), 매개변수인 직무착근도 평
균값 3.107(sd=.487), 종속변수인 프리젠티즘 평균값 
3.228(sd=.584)으로 확인되었고, 모든 측정변수의 왜도
와 첨도는 각각 ±2과 7 이하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1)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52 17.3
Female 249 82.7

Presence of children
0 138 45.9

1∼2 153 50.8
≥3 10 3.3

Job position
Nurse 165 54.8

Administration 63 20.9
Other 73 24.3

Work experience(year)

≤1 18 6.0
1∼5 61 20.2
5∼10 62 20.6
10∼20 92 30.6
≥20 68 22.6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301)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osis
Job Resource 3.354 .588 -.341 .269

Job embeddedness 3.107 .487 -.165 .952
Presenteeism 3.228 .584 .188 1.336

3.3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 프리젠티즘, 직무착근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세 연구변수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프리젠티즘은 
직무자원(r=-.321, p<.01), 직무착근도(r=-.339, p<.01)
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독립변수인 직무자원은 
직무착근도(r=.581, p<.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301)

Variable a b c
a. Job Resource 1
b. Job embeddedness .581** 1
c. Presenteeism -.321** -.339** 1

**p<.01

3.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자원과 프리젠티즘의 관계에서 직무착근도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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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B SE β t VIF Adj R2 F Sobel’s test
1 Job Resource→Job Embeddedness .481 .039 .581 12.355*** .336 152.658***

-3.361***

2 Job Resource→Presenteeism -.319 .054 -.321 -5.871*** .100 34.465***

3

Job Resource, 
Job Embeddedness→Presenteeism
  1) Job Resource→Presenteeism
  2) Job Embeddedness→Presenteeism

-.186 .066 -.188 -2.839** 1.511
.133 23.946***-.276 .079 -.230 -3.484** 1.511

**p<.01,***p<.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mong major variables                                                             (N=301)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계적 회
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에 관해 설정한 연구문제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인 직무자원과 매개변수인 직무착근
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무자원은 직무착근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β=.581, p<.001). 즉 병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자원이 높
을수록,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직무착근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수인 직무자원과 종속변수인 프리젠티
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직무자원은 프리
젠티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21, p<.001). 이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정도가 낮아
지는 부(-)의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 분석에서는 모든 연구변수인 독립,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직무자원과 
직무착근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프리젠티즘을 종속변수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
과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났음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공
선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세 번
째와 네 번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
제는 “병원 종사자의 직무착근도가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Table 4에 따르면 직무착근도가 프리젠티
즘에 미치는 영향은 β=-.230(p<.01)로 나타나 유의한 부
(-)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직무착근도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
으로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은 직무착근도를 매개로 프

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분석 결과, 직무자원
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 β=-.188(p<.01)이 2단계 
분석에서의 영향력인 β=-.321(p<.001)에 비해 감소하였
으나 여전히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의 투입에 의해 일부 감
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자원은 직접 프리젠티즘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직무착근도를 통하여 프리젠
티즘을 낮추는 영향이 동시에 있음을 보여준다.

Sobel’s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결
과 값은 –3.361로 나타났다. Sobel’s test의 값은 절대값
이 1.96 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
단하므로,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은 직무착근도를 매개
로 하여 프리젠티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미
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직무착근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과 프리젠티즘 간의 부
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직무자원이 프리젠
티즘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선행연구
와 일치한 결과이다[14, 15]. 이러한 결과는 직무자원이 
높아질수록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10]. 직무자원은 자율성과 피드백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자율성의 보
장과 서로의 관심과 인정을 통해 프리젠티즘이 감소하도
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과 직무착근도 간의 정
(+)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16]와 일
치한 결과이다. 병원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율성과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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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에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고자 
하고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업무의 자율성과 상
사·동료로부터의 피드백 등의 직무자원은 직무착근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착근도가 프리젠티즘에 미치
는 영향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병원 종사자들
이 병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직무착근도는 조직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업무 상태인 프리젠티
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여 선행연구[18, 19, 30]
와도 일치한다. 

넷째, 병원 종사자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착근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는 병원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충분한 직무자
원을 지원해줌으로써 병원에 대한 깊은 애착관계를 맺고
자 하는 직무착근도가 증가됨에 따라 프리젠티즘를 감소
시켜 병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16, 30] 병원 조직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자원 지원과 직무착근도 증가는 프
리젠티즘 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연구 결
과를 통해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첫째, 병원 종사자의 프리젠티즘 감소를 위해서는 직
무자원과 직무착근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직
무의 순서나 방법, 일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때, 조직
에서의 성취감이나 성장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 따
라서 건강문제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업무
성과를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병원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의 결정권, 조직의 적합성 확인 및 멘토링 제
도 등을 통해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깊은 관계를 구
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원 종사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완성할 수 있게 하고, 상사나 동료들
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프리젠티즘
이 감소하여 조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 19 이후 병원 종사자의 생산성을 저하는 
프리젠티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병원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충분한 직무자원을 제공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감이 부담이 아닌 동기부여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조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제공해주거
나 일부 업무에 대한 자유롭고 유연한 접근을 제공하여 
직원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동료
와 상사로부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를 조
성하고 이메일, 메신저 등 오픈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자
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병원 종사자의 프리젠티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무착근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직무착
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채용단계에서 병원 조직의 
가치와 동일한 개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을 신
중하게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에는 조직에 잘 적응하도
록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속적
인 교육과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
업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직
에 뿌리내리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는 최종적으로 직원 개인의 성장과 만족 뿐 아니라 병원 
전체의 고객만족과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β=.321)은 선행연구[31]에서의 영향(β=.203)보다 
크다. 이는 병원 조직 종사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권한과 
피드백에 대한 제공은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보다 더 많
은 프리젠티즘의 감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병원 종사자를 편의 표집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프리
젠티즘과 같은 일부 변수의 신뢰도 값이 0.6으로 나타나 
표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
두되고 있는 병원 종사자들의 직무자원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직무자원과 프리젠티즘 간의 관계에서 직무착근도
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프리젠티즘을 감소시키 위해서
는 충분한 직무자원의 지원과 직무착근도를 개선해야 함
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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